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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정발견 

	 
	  인공수정을 하는 농가에 있어서 발정발견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번식장애가 발생하여 수태가 잘 안 되는 경우 공태기간 연장에 의한 손실 및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발정발견 소홀에 의해 똑같이 발생되는 공태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은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둘째는 최근 가축개량에 의해 고능력우화되면서 둔성발정, 배란지연 발생이 많아지고 발정발견의 주요수단인 승가허용 빈도 및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 발정발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축주는 오랜 경험에 의해 발정발견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발정발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승가허용의 확인이며 나머지의 방법은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새로운 발정발견의 보조수단이 많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수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2. 발정발견을 놓친 경우와 발정판단 착오에 의한 손실 

	 
	  젖소에서 분만후 30~35일경부터 발정이 오기 시작하지만 수정개시는 50~60일 이후가 된다. 그러므로 분만후 50~60일경부터 발정을 놓치지 않고 수정해야만 공태기간 연장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농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농가가의 발정발견비율은 50%이하에 불과하다. 표 1은 수태율을 40%, 50% 또는 60%로 한 경우 발정발견율의 차가 공태일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분만 후 50일 이후에 수정을 개시한 우군의 경우 수태율이 50%라면 발정발견율을 30%로부터 70%로 개선하는 것에 의해 공태일수는 50일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발정발견율 계산 방식은 몇 가지가 있지만 평균 수정간격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다. (표 2). 이와 같이 하여 농장의 발정발견율이 50%보다 낮다면 급히 개선해야만 한다.
  발정이 아닌 소를 발정이라고 오판하여 수정을 의뢰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인공수정사도 직장검사만으로 발정인가 아닌가, 수정적기인가 아닌가 판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축주가 발정이라고 판단하고 수정을 한 소들 중에 실제로는 발정이 아닌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의 연구결과 10~30%에 이른다고 한다. 발정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발정이 아닌 오판의 가장 큰 이유는 승가허용을 보지 않고 이외의 2차적인 발정징후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기 때문이다. 

	 
	 
	 
	 
	 
	 

	 
	표 1. 수정개시가 분만후 50~60일, 수태율 40~60%로 한 경우 발정발견율과 공태일수와의 관계 

	 
	수정개시 시기(일) 

발정발견율(%) 

수태율(%) 

40

50

60


50


60


30
50
70
30
50
70 


165
138
117
168
144
124 

공태일수
154
124
104
158
131
111 


144
113
94
149
120
102 



	 
	 
	 
	 
	 
	 

	 
	표 2. 평균 수정간격으로부터 추정한 발정발견율

	 
	평균 수정간격(일) 

발정발견율(%) 

23
26
30
35
40
50
60 

90
80
70
60
50
40
30 



	 
	주) 평균수정간격 :
.....임신우의 평균 공태일수 - 분만 후 첫 수정까지의 평균일수
.....수태당 AI횟수-1

	 
	 
	 
	 
	 
	 

	 
	3. 확실한 승가허용 여부발견 

	 
	 
	가. 소를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1일 2회 관찰한다. 

	 
	 
	  소의 발정 즉 승가허용은 보통 12~18시간 지속된다. 발정이 온 다른 소가 없으면 1시간에 수회 정도로 1회 몇 초 정도 행위를 보여준다. 발정이 온 소가 몇 두 같이 있으면 승가허용 빈도도 많아진다. 따라서 승가허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침과 저녁 2회, 1회 20분 정도 우군의 행동을 관찰하면 된다. 이와 같이 적어도 1일 2회 우군을 관찰하는 것은 발정발견 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꼭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육두수가 많아지면 눈으로 발정우를 확인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 이때부터 발정발견의 보조기구나 방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나. 간단한 발정발견 보조기구나 방법 이용 

	 
	 
	미국의 젖소농가에서는 발정발견 보조기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승가확인제(Kamar-Heat mount detecter)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그림 1). 이것은 등 십자부 후방에 부착해 두면 승가시 압력에 의해 속에 들어있던 잉크가 터져 나와 적색을 띄므로 멀리서도 관찰이 용이한 것이다. 다음으로 원리는 유사하지만 미근부에 에나멜이나 수성페인트를 칠해 두어 승가시 페인트의 탈락으로 발정발견을 하는 방법도 널리 이용된다. 이것은 승가확인제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국내에서 사용이 유리하다.

	 
	 
	 
	 
	 
	 

	 
	[image: image4.jpg]




	 
	그림 1. 발정예정우에 KAMAR를 붙여 승가 허용 여부를 판정

	 
	 
	 
	 
	 
	 

	 
	4. 수정적기 

	 
	..수정적기는 신선한 난자와 활력이 왕성한 정자가 수정됨으로써 수태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때를 말한다. 수정적기는 발정개시 후 12~18시간 또는 배란 전 13-18시간인데 앞에서 난자와 정자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발정진행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표 3과 같이 수정시킬 것이며 가능하면 발정발견 후 빨리 1회 수정시키고 10여시간 후에 2회째 수정을 시키면 수태율을 다소 높일 수 있다. 

	 
	 
	 
	 
	 
	 

	 
	표 3. 수정시각과 수태율

	 
	발정시각 

수정시각 

수정두수(두) 

수태율(%) 

오 전 

        동일오전
        동일 12-18
        동일 18시이후
        이튿날 오전 

1,308                
27,320                
3,509                
368                 

67.1
69.9
68.9
62.7 

오 후

        다음날 오전
        다음날 12-18시
        다음날 14시이후 

6,893                
4,948                
461                 

69.9
67.4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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